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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傳統音樂에 나타나 있는 現代音樂的 要素
權 五 聖
〈漢陽大 륨大 敎授〉
우리는 ‘國樂의 現代化’란 말을 우리 周圍에서 많이 使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말 
은 지 난날의 傳統音樂이 아우리 所重하더 라도 오늘날의 時代感뿔이 많이 달라져 서 그러 한 
音樂을 그대로 즐기기에는 不適當하다는 생각에서 出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萬一 그것이 事寶이라면 우리들에게 現在 必훨한 륨樂은 韓國의 現代홉樂이라는 말이 되 
겠고， 그 現代흡樂은 多樣하고 豊富한 흡樂藝術이어야 한다는 뜻으로 解釋휠 수 있다. !!P 
西洋 現代音樂의 뼈流나 樣式， 技法 等과도 福 넓게 交流하는 한현， 우리 傳統音樂에서도 
끌어낼 수 있는 必몇한 婆素가 있다면 꺼論 그것올 基盤으로 하여 創作的 領域을 좀더 넓 
혀가야 하겠다는 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韓國의 傳統흡樂이 오늘날 우리들이 갖고 있는 흡樂藝術얼 째， 그것은 單純한 
過去의 遺塵이 아니라 얄아 있는 傳統이고， 또 그것이 現代흡樂藝術로서 現代의 우리들에 
게， 또 우리들을 寫해서 再創造되어야 할 것이라는 點에 대하여 異意를 提起할 사람은 아 
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傳統흡樂과 現代흡樂은 有機的으로 聯關되고 調和를 이루어야 할 것임에 
도 不빼하고， 寶際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對立的안 擺念으로 把握되어 傳統륨樂의 藝術性
을 西洋音樂에 準하여 論한다거 나 西洋즙樂에 서 求하여 그 技法--特히 和聲의 缺如 等-­
에 있어서 未發達의 륨樂이라느니 킬줄하면서 우리의 傳統흡樂도 西洋즙樂처럼 音程을 平
협律音程으로 고쳐 야 하고， 그에 따라 樂器도 改良하여 야 發展된다는 主張.l!p 現代化(어 
떤 意味에서는 西洋化)되어야 한다는 主張이 일부에 存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主張은 같은 韓國의 傳統音樂을 들어도‘國樂的인 귀’로 듣는 것과 ‘洋樂的인 귀’ 
로 듣는 것이 훨씬 다르다는 問題點을 提示해 준다. 則 우리 것의 特徵을 찾아보려고 傳統
音樂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무리 理解하려고 해도 그 音樂이 무엇올 表現하려고 하 
는 것얀치를 찰 알 수 없다란 느낌올 갖게 되는 것은， 바로 西洋즙樂올 盤賞하던 그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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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態度)로 韓園傳統즙樂을 鍵賞하려고 하였다는 데에 起因한 것이다. 
例를 들어서 韓國의 傳統좁樂은 西洋의 廳存륨樂(現代 以前의)에 比해서 φ 좁程이 맞지 
않는다.(í) 리듬感올 感知키 어렵다. @ Tempo가 느려서 지루하다.@) 언제 어디서 段落
이 지어지고 어디에서 끝나는지를 몰라서 어떤 形式의 륨樂인지를 把握하기가 힘들다." @ 
和聲이 없는 單旅律좁樂이라서 單純하다 ...... 等， 이렇게 느끼면서 韓國의 傳鏡音樂을 鍵賞
한 後에 아무리 애를 써 봐도 國樂은 理解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온 自己
의 흡樂價f直觀과 다른 사람의 즙樂價f直嚴이 모두 같을 것이 라고 混同한 데 에 서 부터 그 原
因올 찾아보아야 할 것이 다. 
다른 한 사람은 앞에 서의 느낌 과는 反對로， 例를 들어 서 CD 2F:fl딩律의 즙程이 아니 고， 微
分륨이기 때문에 微妙한 즙程感올 느껄 수 있다.(í) 리듬올 體得하는 單位가 툴리고 單純
한 것 같지만 復雜性을 지닌 리듬이다. @ Tempo가 느리기 때문에 무언지 모르게 感情이 
빼制되고 安定된 表現을 느껄 수 있다.@) 언제 始作해서 어디서 끝날지 모를 청도로 郞興
性이 彈調펀 形式의 흡樂이 다.@ 和聲이 없는 代身音이 흔들리 면서 曲線을 이루며 各 樂
器에서 흘러나오는 曲線이 -致할 째도 있고 交又할 때도 있어， 一見 單純한 것 같지만 仔
細히 들으면 그렇지 않다 ...... 等￡로 느끼면서 韓國의 傳統즙樂을 錯賞하였다면， 이제까지 
西洋의 짧存흡樂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새로운 즙樂世界가 있다는 好奇心올 갖게 될 것이 
고， 韓國의 傳純홉樂은 무엇을 表現할려고 하는 것인지 조금 理解할 수 있다고 말할 것이 
다. 
마치 많存의 西洋륨樂에서부터 脫皮하여 現代音樂에 눈을 도는 過程과 마찬가지얼 것 
이다. 
筆者는 여기서 西歐의 現代즙樂 作曲家들이 東洋乃至 非西歐 音樂에 對한 關心을 갖고， 
거기서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1)이 바로 ‘다른 音樂의 價f直觀’올 認定하는 데에서 
부터 出發하는 것이 라고 前提하고， 韓國 傳統音樂에 냐타나 있는 現代즙樂的인 룡월素가 果
然 어떠한 것이며 또한 그것이 살아있는 傳統으로서 새로운 韓國의 現代흡樂藝術올 再創造
하는데에 어떠한 暗示를 줄 수 있을까 하는 點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 기 서 꺼論， ‘現代’ ‘ 또는 ‘現代흡樂’ 의 擺念規定을 明確히 하여 야만 論議展開가 分明하 
겠지 만， 筆者는 우리 들이 現時點에 서 ，莫然하게 나마 常識的인 面에 서 現代흡樂이 라고 생 각 
하는 點에 局限해 서 이 짧議를 展開코자 한다. 
(1) Paul Griflìths; A concise history of modern music, p. 124. CThe world art Library Thames 
and Hudson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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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에서는 傳統的으로 中國에서와 같이 흡樂이란 사람의 感情이 發하여 이루어진 것이 
고， 따라서 사람의 性情이 바르지 못하면 거기서 나온 音樂도 바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 
하였다. 
郞 모든 音이 생기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發生되는 것이고，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것 
은 事物이 그렇게 되도록 시킨다는 것이다〔凡音之起 由A心生也.. Å心之動 勳使之然也).따 
라서 흡樂의 根本을 音響自體에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事物에 反應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찾으려고 한 것이다(其本在A心 之感語物也). ï樂記」
이것은 다시 말하면 感情表現을 해]制한 것이 正樂(雅樂)이고， 이에 反하여 感情을 自由
업制로 表現한 것이 緊묘즙한 품樂이라고 할 수 있다. 
「論語」 八샘中의 ‘樂而不품 哀而不傷’ 이 란 것을 「三國史記」 樂志에 서 千戰이 ‘樂而不流
哀而不悲’라고 하여·正樂을 말한 것에서 찰 나타나 있다. 
이와같이 感情을 해]制하고 中和를 이룬 正樂은 據慢한 댐포를 그 特徵으로 한다. 
現行 正樂에서 가장 느린 二數大葉은 井間讀로 1井間이 3 秋(M.M 20) 이고， 靈山會相의 
上靈山은 M.M 25로서 西洋의 에 트로놈의 限界 밖에 있다. 
그런데 우리 先A들은 사람의 숭으로 템포를 測量하는 量息R을 썼으니 그 한 숨(息)은 
服博 6에 該當하고 그 1拍은 3服博 OlP 3秋)에 該當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1分當 약 70[믹 內外의 심장고동을 갖고 있는 우리들 A體의 리듬을 中庸의 속도 
로 느낀데 버하면 약 3배나 느린 속도이다. 
이렇게 M.M 20의 느린 曲을 연주하기 위하여는 特別한 演奏法이 있다. 
則 柱鼓는 보통 북편과 채편을 동시에 치는 合장단으로 시작하지만 느린 곡에서는 이 합 
창단을 ‘갈라친다. ’ 大端히 긴 持續륨을 ‘딱’ 과 ’풍’의 2點으로 區分함으로써， 2點 사이의 
거리로서 그 曲의 템포의 기준을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거문고의 경우， 느린 曲을 연주할 때에는 文鉉을 거쳐서 左手로 짚은 줄의 륨을 내는 
‘쌀갱’ 또는 ‘쓸기둥’으후 始作하며， 古樂-調에는 그보다 더 느린 좁을 ‘뜰’을 넣어 ‘얄솔’ 
로 시작한다. 
성악에 있어서도 느린 曲에서는 빠른 曲에서보다도 숨쉬는 며數가 더 많고， 歌詞의 發흡 
도 말로 할 때와는 달리 歌詞 한 字를 두 숨에 나누어 부르는 唱法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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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느린 韓國音樂의 두드러진 特色은 剛柔(다이나믹스)라 하겠다 (2) 
李避챔民의 「時調直解」에， 
“演養에 高低는 陰陽이라 上下(剛柔)가 서로 接續하여 자리블 바꾸지 아니합이 魚職과 
같다고 하였다. 彈하게 눌러 미는 소리가 홉聲이요， 柔하게 풀어 당기는 소리가 低聲이다. 
高聲(彈聲)은 陽이요 低聲(柔聲)은 陰이니， 陽聲과 陰聲이 根本的으로 다르다. 소리의 美
는 陰에서 生하나니， 陰陽의 變化가 없으면 曲調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時調를 배우는 者
가 먼저 高低聲올 익혀야 하나니 ~心正坐하여 嚴輔한 態度로 全身의 힘을 모아서 힘차고 
도 和zfi하게 소리롤 내야 한다. 合校 치면’彈하게 밀다가 채 치면 푸는 소리로 흉한다. 소 
리를 힘차게 해야만 高低聲을 얻올 수 있나니， 힘차게 밀지 못하면 푸는 소리를 分明케 하 
지 못한다. 소리를 벌어내면 거운이 아래로 내리는 故로 짧部가 充滿하여지고， 소리를 풀 
어내면 거운이 위로 오르는 故로 眼部가 空虛하여지나니， 高低聲을 익히는 者가 반드시 臨
部의 充滿하고 空虛함으로써 徵驗해야 한다라고 말했듯이， 소리의 彈柔의 變化를 彈調하 
여야만이 曲調를 이풀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같야 느련 즙樂올 그 미요한 剛柔의 灌淡으로 油油하고 浩浩한 맛을 얻게 되는 것 
이다. 
郞 느련 Tempo의 륨樂은 靜中動의 宇범蘭的 表現이 요， 觀照와 莫想을 隨伴한 輝의 世界
를 나타내 는 것 같다. 마치 Sound와 Silence를 同等한 立場에 서 륨素材로 생 각하려 는 現代
즙樂의 한 流派에서 찾으려고 애쓰는 ‘Silence’의 職念을 이미 韓國傳統音樂의 느짓한 速度
의 다스름， 上雙山이 나 醫齊天， 歌曲의 二數大葉과 時調等에 서 는 表現하고 있 o 며 , 또 옛 
션비들은 그것을 즐겨 盤賞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펀， 洛樂은 正樂에 比하여 大擬 템포가 빠르다. 댐포가 빡른 樂은 느린 樂에 比하여 
그 리듬에 있어서 單調롭게 되기 쉽기 때문에 劇的인 했果를 노리는 판소리에서는 자진모 
리의 單調로움기 쉬운 리듬을 깨뜨리기 위하여 이리저리 리듬을 變化시킨다. 
,l:!p 長短高低를 無龍하게 變化시 켜 感情을 自 由弄放하게 表現한다. 
農樂에서 정과 장구의 변화있는 리듬은 상쇠가 마음껏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장단올 마치 
멜로디를 이어가듯이 연주한다. 이때의 장구와 징은 낮은 선률로 이어지는 상쇠에 對한 對
旅律쳐럼 연속해서 쳐 나간다. 
정소리가 사라질 때에는 정보다 낮은장구소리가이어지고， 이어서 아주 높은 팽매기(쇠) 
소리가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리듬이면셔도 가락을 느끼게 된다. 正樂이건 洛樂이건， 어느 
(2) 李憲求 : 韓園音樂의 特性(韓國思想大系，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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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定한 블에 구애됨이 없이 수시로 변화하는 창작성과 흉이 나는대로 또는 신명이 나는데 
에 따라서 郞興的으로 멋지게 연주할 수 있는 데에 한국 전통음악의 특색이 있으며， 이러 
한 점이 바로 현대음악적인 요소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한국전통음악의 선율을 피아노로 연주하면 제 맛이 나지 않는 것은， 固定音올 내는 樂器
로서는 그 效果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耶 한 음에 微分흡的 變化를 주고 있는 點이다. 
한국음악은 흘러내리는 음을 쓰는 것을 특정으로 하고 있다. 耶 한 音올 直線으로 길게 뽑 
다가 中間 폼에 가서 륨이 흔들리 기 시 작하면 서 曲線올 그리 는 Straight-W ave Phenomenon 
이 이루어진다. øn 雄律을 만드는 媒體의 屬性이 다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음악이 
西洋式 和聲美가 없는 흡樂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것도 獨奏曲이나 獨唱曲에서 微分륨을 
使用하는 것은 공 알 수 있지만， 合奏曲에서 여러 樂器가 獨自的인 微分音的 했果를 나타 
내면서 한데 뭉뚱그려져서 소리를 이어가는 技法은 和聲흡樂에서는 도저히 찾아보기 힘든 
音樂的 樣相이다. 이런 合奏曲에서 各樂器 마다 修長한 旅律을 이어가면서 어떤 때는 같이 
가다가 (unison) ， 또 어떤 때는 各己 다른 雄律로 옮아가는 것 (Heterophonic) 같은 Texture 
의 複雜性은 調性에 억매이다가 無調， 複雜， 多調性 等의 즙樂올 만들어 가면서 本來 和聲
이 갖고 있던 ‘어울리는 소리’라는 擺念을 찾아내려고 발버둥치는 現代륨樂 作曲家들에게 
새로운 暗示를 줄 수 있는 點이라고 하겠다. 
無限雄律로 이어져 가는 正樂의 合奏曲에서는 萬有客體가 混然顧合된 것 같온 宇밟的인 
次元의 경지로 몰고가고 있으며， 흉흉ft無雙한 洛樂의 시나위 合奏에서는 神明냐는 則興에서 
無我와 脫我의 경지로 몰고가는 듯한 感을 지니게 된다. 
또 無限雄律이 아니고 흡 하나하나가 獨立的으로 떨어져서 演奏되는 文顧察享樂에서는 
독특한 裝節즙을 구사하면서 흡 하나하나의 끝을 띨어서 연주하고 있는데， 그 各좁올 獨立
的으로 使用하는 方法과 그 終止感을 주는 듯하면서도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은 西洋 現代
즙樂曲을 듣고 있다는 錯覺에 사로잡힐 만큼 그 自體가 이미 現代륨樂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點이다. 
이와 같은 現훌은 옛날 宮中의 樂工들이나 洛樂외 캡이들이 世興的으로 業을 이어오면서 
흡樂을 ZF生의 業으로 삼고 같은 曲을 數百 數千번씩 演奏해 오는 동안 무르익올대로 무르 
익은 연주， 則 신틀린 경지의 즙樂A들이 그때 그때 演奏할 때마다 새로운 劇作을 試圖해 
가면서 演奏해 온 結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韓國의 傳統音樂에는 作曲家와 演
奏家의 嚴格한 區別이 있올 必要가 없었올지 모른다. 
홍이 나면 30분에 끝낼 散調도 1시간 이상 연주할 수 있고， 신이 나면 몇 시간씩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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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소리를 連P홉할 수 있으며， 상쇠의 변화무쌍한 쇠가락에 밤율 잊고 沒我의 狀願로 접어은 
다. 
‘죄었다 풀었다’ 하는 感情의 緊張과 뼈續의 對照로서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매는가 하면 
느련 속도에서 빡른 속도로 몰아붙이다가 더 이상 빨라질 수 없다고 생각할 즈음 미·끌어지 
듯이 한 륨을 휩 기는 가야금散調의 휘 모리 장단에 서 의 클라이 맥 스의 表現은 可히 現代的이 
라고 할 수 있겠고， 판소리 「沈淸敵」 中에서 심청이 입당수에 폼을 떤지는 場面에서의 鼓
手가 만들어내는 북 창단은 劇的 表現의 進品이라고 할 수 있다. 
옛 사람들의 創作面에서 찾아볼 수 있는 獨創性도 다음과 같은 데서 알 수 있다. 
「歌曲源流」의 願文에 , 
“歌曲에는 %調와 界面調의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雄法의 노래는 係훌， 則 固定된 것 
이 아니고 겼調를 界面調로 뒤집올 수도 있고 反對로 界面調의 歌曲올 겼調로 觸調시킬 수 
도 있다. 또 겼調와 界面調의 소리에 各各 數大葉과 弄 • 樂 • 編이 있지만， 그 名稱에 編執
되지 않는 것이 可하다. 그것들의 區別은 歌詞의 高低濟獨에 基因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理致를 알고 神에 通하치 않으면 그런 區別을 會得할 수가 없다라고 記鍵되어 있다. 
郞 歌曲의 겼調와 界面調는 마음데후 轉調할 수 있고， 弄樂編과 같은 흉奏曲도 그理致만 
알고 그 曲의 맛을 알며 技法만 터득한다면 얼마든지 흉奏曲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歌曲에만 局限된 것이 아니고 靈山會相이란 曲도 上靈山， 中靈山， 細靈山，
가락덜이 等으로 흉奏되었고， 尾還入에서 細還入과 兩淸還入이 派生되고， 三鉉도드리도 下
鉉도드리로 變奏되었다. 이들 雙奏曲들은 韓國즙樂의 則興性과 創作性等의 多樣性올 보여 
준다. 
우리 祖上들은 한가지에만 붙들어 매어져 있지 않고， 그것을 가치고 새것올 만들어야만 
했던 創作精神을 가저고 있었던 것이다. 
판소리 하는 사람이 쳐 음에 基本 장단을 提示하여 鼓手로 하여 금 알아차리 게 한 다음에 
는 자기 마음대로 창단흘 변화시켜 노래한다， 그러면 鼓手는 알아차려서 그 노래에 맞는 
창단올 쳐냐간다. 그래서 一鼓手 二名唱이란 말이 있겠다. 판소리를 언제나 똑같이 變化
없이 부르는 것올 옛 名唱들은 寫륨소리라고 輕視하였다고 한다. flP 판소리는 演奏할 째마 
다， 그때 그때 唱者의 個性을 나타내 야 한다， 다시 말해 서 그 때 의 판소리 P昌者와 鼓手는 
一種의 作曲家띤 것이다. 韓國 傳統숍樂은 이와 같이 彈烈한 感情올 가치고 움직이면서 살 
아 있는 듯한 느낌올 갖게 하는 것이다. 이런 變化性은 創作性과 일맥 상통하는 것이다. 
「時調直解」에 ‘有A無我 是健爛’ 란 말은 個性이 없으면 그런 사람은 꼭두각시 에 지 냐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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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고 한 말이다. 
個性이 없고 變化가 없는 륨樂은 죽은 音樂이나 다릅이 없다. 
韓國의 名唱들도 처음에 先生에게 소리를 배우고 난 다음에는 深山漢各에 있는 철에 들 
어가 목에서 피가 날 때까지 흔자 소리를 익히고 그 秘法을 터득하치， 先生이 가르친 대로 
만 소리를 하는 법이 없었다. 
이와 같이 豊富한 變奏曲과 多樣한 樣式， 그리고 그 바탕이 펀 個性尊重 思想은 우리 民
族의 獨創性올 反影한 것이다. 
앞에 서 잠간 言及하었지 만 農樂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는 極히 單調로운 것으로 생 각할지 
모르지만， 그 實은 敵密하고 洗練흰 리듬감과 演技力이 아니면 演奏할 수 없고 興에 따라 
서 그 리듬과 템포가 달라지는 自然生理의 音樂이다. 活氣가 넙치고 興이 나고 신명이 남 
에 따라 拍과 拍， 或은 混合拍子의 리듬이 多樣하게 變奏되는 變奏좁樂의 極織라고 해도 
過言이 아니 다， 이 農樂도 그 自體로서 이 미 現代즙樂이 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韓國 傳統륨樂에 使用되는 樂器의 흡色이다. 金‘屬材로 만틀어진 西洋즙樂의 重要
樂器들에 比하면 韓國의 傳統樂器들은 大部分 木材로 만들어진 것이 다르다. 
차디찬 金屬흡이 冷情과 節度를 나타낸다면， 따뜻하면서 둔탁한 木性흡은 和zp:과 ff情올 
나타낸다고 하겠다. 
모든 즙素材를 現代흡樂에서 包容力 있게 받아들이는것은 새로운 音色을 追求하고 이러 
한 새 로운 흡素材에 依한 새 로운 흡樂世界를 創造하기 寫해 서 이 다. 
비단 한국 전통악기만은 아니겠지만 非西歐좁樂에 使用되는 樂器들이 훨씬 豊富한 흡樂 
的인 륨素材를 提供하고 있는 것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 다. 
거천듯하면서도 悲痛한 感을 주는 아쟁散調의 소리， 패부를 찌르는 듯한 大答散調의 音
色等은 그 微妙한 微分즙的 變化와 함께 그 音色만으로서도 이미 現代音樂的언 顆素가 냐 
타나 있다고 하겠다. 
m. 
序論에 서 前提했듯이 現代音樂의 擺念規옮올 어 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만般的 
으로 요즘 生훌되고 있는 所謂 前衛흡樂에서 試圖하고 있는 多棒한 實驗的언 技法， 特혀 
Musical orientalism에 속하는 음악의 기 법 이 그 Basic Idea 에 있어 서 音釋에 있 어 서 는 zp: 
협律이나 調性에서 脫皮한 새로운 흡程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으며， 旅律올 만틀어내는 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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體를 다른 데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韓園 P훌統륨樂에 있어서 微分音의 適切한 使用했果는 
마치 그들이 찾으려는 것 중의 하냐일 것이고， 느린 댐포와 Dynamic, 反復하는 듯하면서 
도 總對的인 反復이 아년， 郞興的이면서도 統一性올 堅持하는 特異한 Ensemble, 構造面에 
서 Clsed Structure가 아닌 Open Sfructure의 한 樓相을 띄 고 있는 點， 每짧 똑같이 演奏하 
는 法이 없이 조금씩 다르게 그 當時의 零圍氣에 맞게 適切히 흉奏되는 演奏樣式， 獨特
한 音色을 가진 樂器와 色다흔 §햇聲法에 依한 聲樂 等 蠻化無題한見 原則 없이 멋대 
로 하는 듯한 韓國 傳統즙樂의 屬性이 그 自體로서 一種의 現代즙樂이면서 그 훨素를 再創
造함으로써 새로운 現代흡樂樣式올 낳게 할 수 있는 훨素가 많이 있음을 發見하게 된다. 
